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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1일 수요말씀>

하나님도 주도 알아줘야 

능력을 더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신다

본  문   마태복음 10장 32-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 오늘 밤은 특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곡’을 주시고, <성령님>은 ‘가사’를 주시고,

   <선생>은 ‘노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새 노래’로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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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말씀은 7분에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 하나님은 ‘직접’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그를 통해 설명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 시대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 사명만큼 쓰고 행하십니다.

   다만 <보낸 자>를 ‘머리’로 삼고 

   <따르는 자들>은 ‘지체’로서 행하게 하십니다.  

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시는데, 

   <믿어 줄 때> 더 능력과 표적을 보이시고,

   <사랑할 때> 더 능력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특히 <사랑할 때> 최고의 능력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 <유대 종교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유대 종교인들이 믿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믿어 주지 않으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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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 일밖에 없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듯, 나도 죽었다 살아나야겠다.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 되리라.” 하는 쓰린 말을 했습니다. 

 

 요나는 육적으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가 

   다시 ‘육’이 고통을 벗어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시대가 말을 안 들으니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신 죽어 주고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신약 때>는 이 같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유감없이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 여러분들은 <표적>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멈춘 표적>,

   <선생이 하루 저녁에 17곡을 작사, 작곡해서 부른 표적>, 

   <치유의 표적>

   <3.16 휴거기념관의 하나님 보좌를 멋있게 만든 표적> 등

   모두 맞습니다.

   <3.16 휴거기념관>에 만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성령님께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지구촌에 이렇게 멋있게 만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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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선생을 보면 생각나는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곧, <빨리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상의 표적>입니다. 

 또 있습니다.

   무엇을 살 때 엄청나게 비싼 것을 적은 금액으로 사는 것도 표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까지 적은 금액으로 사 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았으니,

   그 사람에게 보관료만 주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 또 하나가 있으니 곧, <찾는 표적>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떠서 보니, 잘 찾습니다.

   그렇게도 빨리 잘 찾습니다. 

 ‘독수리’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대상자>는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독수리, <예수님>도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 <독수리>는

   - <썩는 것>도 잘 찾아내서 “왜 썩는 짓을 하느냐? 회개해라.” 합니다.

   - <향기 나는 것>도 잘 찾아내서 “수고한다. 열심히 해라.” 합니다.

   - <존재물>도 잘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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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영적 세계>에서 순간 찾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전국을 누비며 찾아 돌아다닙니다.

   <찾아서 구해 오는 것>이 ‘표적’입니다.

 요즘 하나님이 주를 통해 보이시는 표적이 있으니,

   <빨리하는 표적>, <구상의 표적>,

   <사는 표적>, <찾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 오늘은 <찬양의 밤>이니, 이만큼 말씀했으면 충분합니다.

   모두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힘차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빨리 나를 쳐다봐라. 알아주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늘 

알아주고 하니까 이와 같이 자꾸 만들어 놓지 않았냐.” 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나를 알아주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머리를 통해서 구상을 주시고 빨리하게도 해 주시고, 그리고 번개처럼 

서둘러 행하게 하십니다. 느리면 답답해서 못 봅니다. 빨리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는 능력과 

권능을 보여 주셨고, 그리고 사 오는 능력과 권능을 보여 주셨고, 사는 데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는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밤 말씀했으니, 이들도 그와 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하늘 보좌에 있다가 땅의 보좌에 강림하시는데 이를 알고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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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시고 좋게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생각들이 모자라서, 모두 생각들이 짧아서 

그러했습니다. 이제 모두 해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을 늘 날마다 살피시고 

불꽃같이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